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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격차로

어려움을겪는장노년층을돕기위해스마트기기교육지원이가능한 ‘디지털이음단’

강사를 모집한다.

○코로나이후일상전반에디지털기기사용이보편화되면서변화에적응하지못해

정보격차의어려움을겪는고령층이늘어났다.

○이러한사회문제해결을위해재단은2021년부터장노년층의디지털교육을지원하는

‘디지털이음단’을운영중이다.

□ ‘디지털이음단’은 서울시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키오스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전역의노인복지시설을이용하는장노년층을대상으로스마트기기활용법을

비롯해각활동처에서이용자별수준을반영한맞춤형디지털교육을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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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디지털 문맹 탈출 도와요!… 서울시, '디지털이음단' 모집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디지털 정보격차로 어려움 겪는 장노년층 도울 중장년 강사 모집

- 서울시 노인복지지설 이용자 대상 스마트기기 사용법 등 맞춤형 디지털 교육 지원

- 28일(화)부터 50+포털 통해 참여자 80명 모집, 5월부터 6개월간 활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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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은강사와수강생을1:2로배치해소규모맞춤형으로운영하고, 1회성이아닌

4~8회차반복학습을통해교육효과를높일계획이다.

○ ‘디지털이음단’ 활동은5월부터10월까지6개월간진행된다.활동시간은월최대

44시간으로, 활동자에게는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시간당 11,157원의

활동비가지급된다.

□ ‘디지털이음단’은 디지털 기기 활용이 가능한 서울시 중장년(만 40~6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올해‘디지털이음단’ 강사는총80명모집하며,만40세부터지원할수있다.전문

지식이없어도,평소큰어려움없이스마트기기를사용하고있다면지원이가능하다.

□ ‘디지털이음단’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8일(화)부터 50+포털 (50plus.or.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3월16일(목) 까지다. 최종합격자는3월28일(화) 50+포털을

통해발표할예정이다.

□이성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중장년은 디지털 약자로 어려움을

겪는 장노년층을 가장 잘 이해하고 눈높이 교육이 가능한 세대”라며 “이번 사업이

디지털 정보 격차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세대별 맞춤형 디지털 지원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디지털이음단 모집 웹포스터 및 참고 사진



- 3 -



- 4 -

<참고 사진>

키오스크 교육 스마트폰 교육


